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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이끌어낸 자치입법의 현장을 찾아가다

- 농가 고민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충청북도의회의 적극적 자치입법 활동 홍보ㆍ지원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27일(목), 충청북도기업진흥원(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을 방문해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이하 “못난이농산물조례”라 함)의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자치법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충청북도의회는 버려지는 농산물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의 상표 개발 및 상표 활용 사업,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못난이농산물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는 법제처가 작년 12월 충청북도의회를 

‘2024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간담회가 개최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출연기관으로, 이날 간담회

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신형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장, 못난이 농산물 출하 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못난이 농산물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버려질 수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농장 경영의 어려움을 덜게 되었다”라면서, 농가의 

고민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

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치

입법 활동이 농가의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우수한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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